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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팀 응집성은 양날의 검처럼 정적․부적 효과가 있다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실증 연구들은 팀 응집성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였다. 본 연구는 팀 응집성을 관계를 강조하는 사회적 응집성과 과업을 강조하는 과업 응집성으로 구분
하고, 창의적 긴장에 의해 창출되는 기술혁신 성과를 결과변수로 본다면, 팀 응집성의 정적․부적 효과에 대한 논쟁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응집성은 동질성을 강조하므로, 다양한 사고를 촉진시키는 팀 창의성 지
원 풍토는 사회적 응집성의 부적 효과를 완화시키고, 과업 응집성의 정적 효과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205개의 
신제품개발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술혁신 성과에 대해 사회적 응집성의 부적 영향(β=-.19, p<.01), 과업 
응집성의 정적 영향(β=.18, p<.05), 사회적 응집성과 팀 창의성 지원 풍토의 정적 상호작용효과(β=.14, p<.10) 및 과
업 응집성과 팀 창의성 지원 풍토의 정적 상호작용효과(β=.16,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lthough team cohesion can be a double-edged sword, empirical studies have focused positive effect 
of team cohesion. This study claims that team cohesion can be divided social․task cohesion, so we can 
investigate positive effect of social cohesion and negative effect of task cohesion on technological innovation. 
Cohesion emphasize homogeneity, thus creativity supporting team climate alleviate negative effect of social 
cohesion and increase positive effect of task cohesion. This study has used materials collected from 205 NPD 
teams The results show negative effect of social cohesion(β=-.19, p<.01), positive effect of task cohesion(β
=.18, p<.05), positive interactive effect between social cohesion and creativity supporting team climate(β=.14, 
p<.10) and positive interactive effect between task cohesion and creativity supporting team climate(β=.16, 
p<.05) on technolog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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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무한경쟁시대에서 혁신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
되고 있다[1]. 조직은 제품․공정혁신을 통한 제품․가격 

경쟁력 확보로 장기적인 생존을 도모하고 있고, 기술혁신
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2]. 
기술혁신은 신제품개발팀에서 주로 일어나며[3], 이러한 
혁신은 팀 구성원의 창의적 사고에서 비롯되지만, 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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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 간의 팀워크와 협력으로 실행된다[4].
팀 응집성은 팀의 혁신적 결과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논의가 진
행되고 있다[5]. 또한 연구개발팀의 응집성과 혁신성은 
관련이 없다는 실증 결과가 제시되었다[6]. 이러한 논쟁
의 시발점은 팀 응집성을 단일 구성개념으로 보았기 때
문이며, 팀 응집성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한다면 팀 효과성
에 대한 응집성 유형의 서로 다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되었다[7].

본 연구는 팀 응집성을 두 가지 유형인 사회적 응집성, 
과업 응집성으로 구분하고, 두 가지 유형의 응집성이 기
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
다. 사회적 응집성은 팀 구성원간의 우호적 관계로 팀에 
남고자 하는 열망이므로, 팀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동조하
는 경향이 있고[8], 사회적 응집성은 팀 내의 다양한 견해
를 제한하고, 팀의 창의적 반응 능력을 감소시킨다[9]. 이
와는 반대로, 과업 응집성은 팀 구성원들이 팀 목표, 과업
에 대한 공유된 몰입이며, 팀 구성원들 간의 과업 피드백
이 촉진되면서[10], 창의적 산출물을 증가시킨다[11].

사회적․과업 응집성이 동질성에서 비롯된 집단사고
와 발언적 안전감을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
리가 필요할 수 있다. 팀 응집성은 수렴적 사고를 강조하
므로[12], 확산적 사고를 강조하는 상황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팀 창의성은 팀 구성원들의 확산적 사고를 
향상시키므로, 팀 창의성 지원 풍토는 팀 창의성을 극대
화시키는 상황적 맥락 요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첫째, 기술혁신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제품개발팀을 대상으로 사회적 응
집성, 과업 응집성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신제품개발팀에서 사회
적․과업 응집성과 기술혁신 성과간의 관계에서 팀 창의
성 지원 풍토의 상황적 조절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2.1 팀 응집성 

팀 응집성은 팀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매력을 느
끼고, 팀에 머물려고 동기 부여되는 정도[13], 팀 구성원
들이 팀에 연결되는 유대 강도, 팀과의 일체성, 팀 구성원
들과 팀 자체에 대한 매력, 팀 구성원들이 목표달성을 위
하여 상호 협력하는 정도[8]로 정의된다. 팀 응집성은 결
속, 조화, 몰입, 관계성, 우리의식, 강한 연결망, 동일성, 
일체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14-16], 전통적으로 

단일 구성개념으로 정의되었다. 왜냐하면, 팀 응집성의 
원천이 다를 수 있지만, 팀 응집성의 효과는 동일하다는 
논지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17].

한편, 팀 응집성의 다차원적 구성개념을 주장한 연구
자들[7, 18]은 팀 구성원이 팀에 참여하고, 멤버십을 유지
하는 이유에 따라 팀 응집성은 서로 다른 유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팀 응집성은 두 가지 유형의 매력에 기초하
여 사회적 응집성과 과업 응집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 첫째, 사회적 응집성은 팀 구성원 간의 우호적 대인
관계로 인하여 팀에 매력을 느끼고 팀에 남고자 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20]. 상호 우정, 단결심, 결속 및 친화에 대
한 공유된 지각 등이 사회적 응집성의 주요 특징이다
[21]. 이와는 달리, 과업 응집성은 팀 구성원들이 팀 목표
나 과업에 대한 공유된 몰입으로 인하여 팀에 매력을 느
끼는 정도를 의미한다[20]. 과업 응집성은 개별적 구성원
만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같이 일할 필요성에 의하여 발생하며, 팀 
수행, 팀 생산, 팀 성취, 과업에 대한 공유된 관심 등이 과
업 응집성의 주요 특징이다[21].

이러한 팀 응집성의 유발 원인을 보면, 사회적 응집성
은 팀 구성원간의 긍정적 대인관계에 관심을 두므로, 팀 
구성원들의 정서적 차원에서 유발되며, 과업 응집성은 팀 
구성원간의 목표 성취 및 과업에 대한 공유된 몰입에 관
심을 두므로, 팀 구성원들의 인지적 차원에서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응집성과 과업 응집성은 팀 
효과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다[7].

2.2 신제품개발팀에서 사회적 ․ 과업 응집성과 

기술혁신 성과간의 관계 

본 연구는 사회적․과업 응집성이 팀 유효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논지를 토대로[7], 이러한 관계를 명
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팀 유효성 요인으로 기술혁신 성
과를 선택하였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혁신 성과는 중요한 성과지표이다. 기술혁
신 성과는 국가 및 조직의 경쟁우위 원천이고[22], 조직
의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로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 지위 확보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2].

둘째, 기술혁신 성과는 사회적․과업 응집성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혁신은 팀 구성원들의 창의적 아이
디어, 대안적 관점 등을 필요로 한다[23]. 사회적 응집성
은 집단사고 및 동조현상을 발생시켜[24], 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감소시킨다[9]. 한편, 과업 응집성은 발언
적 안전감을 증가시켜[10], 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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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킨다[25]. 팀 유효성으로서 기술혁신 성과는 사회
적․과업 응집성의 서로 다른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성과변수일 수 있다.

사회적 응집성과 기술혁신 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응집성이 높은 팀 구성원들은 호의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의 아이디어에 기꺼이 동의하므로, 
창의적 결과물을 억제할 수 있고, 집단사고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26]. 사회적 응집성이 높을수록, 집단 규범에 
대한 동조압력이 발생하며,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팀 
능력은 저하된다[27]. 집단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응집
성은 극단적으로 변하며, 충성심을 통한 팀 조화를 강조
하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약화시킨다[28]. 사회적 응집
성은 팀 구성원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 보다 팀 구성원 
간의 관계 유지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29], 신제품 개
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30].

과업 응집성과 기술혁신 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업 응집성이 높은 팀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투여하고, 적절한 성과 전략을 개발하게 된다[31]. 
과업 응집성은 팀이 지향하는 성과에 공유된 관심을 가
질 수 있도록 팀 구성원을 결합하므로, 팀의 창의적 성과
물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32]. 과업 응집성은 팀 목표에 
대한 공유된 몰입을 통하여 팀 구성원 간의 심리적, 감정
적 안전감으로 창의성 발현에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5]. 공동의 목표와 관심은 효과적인 지식창출의 결정적 
영향을 준다[33].

이러한 이론적 논지와 더불어, 사회적 응집성은 집단
사고와 관련이 있고, 과업 응집성은 성과에 관련이 있다
는 주장[24]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신제품개발팀에서 사회적 응집성은 기술혁신 
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신제품개발팀에서 과업 응집성은 기술혁신 성
과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2 신제품개발팀에서 팀 창의성 지원 풍토의 

조절역할 

팀 응집성과 성과간의 관계에서 상황적 요인을 규명한 
연구들을 보면, 과업 상호의존성[34], 목표 수용[35]의 상
황적 조절역할을 규명한 연구를 제외하고, 팀 응집성과 
성과간의 관계에서 상황적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미흡하다. 왜냐하면, 팀 응집성은 팀 프로세스 요인
으로 규명되거나[30], 응집성의 정도로서 상황적 조절요
인으로 규명되었기 때문이다[36].

사회적․과업 응집성은 팀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을 기

본 전제로 하므로, 팀 구성원들에게 수렴적 사고를 강조
한다[12]. 혁신적 결과물은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의 
공존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데[37], 팀 창의성은 팀 구성
원들의 확산적 사고를 향상시키며[38], 팀 창의성 지원 
풍토는 이러한 팀 구성원들의 확산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경영관리방안일 수 있다. 팀 창의성 지원 풍토는 경영진
이 창의적 팀을 존중 및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팀의 혁신
적 결과물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사
회적․과업 응집성에 따른 수렴적 사고와 팀 창의성 지
원 풍토에 따른 확산적 사고가 동시에 존재해야 기술혁
신 성과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지를 토대로, 팀 창의성 지원 풍토는 사회적 
응집성에 의한 집단사고를 완화시키고, 과업 응집성에 의
한 과업 피드백의 허용 및 장려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신제품개발팀에서 사회적 응집성과 기술혁신 
성과간의 관계에서 창의성 지원 풍토는 정적
인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가설 4: 신제품개발팀에서 과업 응집성과 기술혁신 성
과간의 관계에서 창의성 지원 풍토는 정적인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
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3.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국내 대기업 군에 속하는 기업 산하 
13개 R&D 연구소에서 수집하였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응집성, 과업응집성과 조절변수인 팀 창의성 지원 풍토는 
R&D 연구소에 재직 중인 팀장을 대상으로, 특허건수는 
해당 팀의 지원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304부의 설문
지를 배포해 30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기초 및 응용연구 유형 팀의 설문지, 응답이 불성실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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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 95부를 제외한 205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3.2 변수 측정, 타당성 및 신뢰성

응집성에 대한 기존 연구[16]의 설문문항을 토대로, 사
회적 응집성은 4개 설문문항 및 과업 응집성은 5개 설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창의성 지원에 대한 기존 연구[40]
의 설문문항을 토대로, 팀 수준으로 변용하여 4개 설문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술혁신 성과는 신제품개발
팀이 획득한 특허 및 특허출원건수로 측정하였다.

[Table 1] Results of factor analysis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Social cohesion1

Social cohesion2

Social cohesion3

.22

.07

.10

.74

.83

.83

.29

.06

.20

Task cohesion1

Task cohesion2

Task cohesion3

.18

.09

.18

.13

.11

.23

.81

.70

.70

Climate for creativity support to team1

Climate for creativity support to team2

Climate for creativity support to team3

Climate for creativity support to team4

.76

.86

.85

.81

.26

.14

.04

.05

.14

.08

.14

.23

Eigenvalue 2.82 2.11 1.86

Cronbach’ɑ .86 .78 .64

각 측정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타
당성 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법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분석은 내적일관성을 사용
하였다. 검증결과, 사회적 응집성의 한 개 문항 및 과업 
응집성의 두 개 문항이 구성타당성을 저해하여 이를 제
외하고 통계검증을 실시하였다. 최종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신뢰도 결과는 기준값인 
.6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9].

3.3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정리한 [표 2]를 
보면, 기술혁신 성과에 대해 사회적 응집성은 부적인 상
관관계가 있고(r=-.12, p<.10), 과업 응집성은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고(r=.12, p<.10), 팀 창의성 지원 풍토는 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3, p<.10).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 방향과 통계적 유의수준을 보면, 연구
가설에서 예상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주효과 분석

가설 1인 사회적 응집성과 기술혁신 성과간의 부적인 
관계 및 가설 2인 과업 응집성과 기술혁신 성과간의 정적

인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혁신 성과를 결과변수로 
하고, 통제변수인 팀 존속기간, 팀 규모, 팀장 재직기간을 
통제한 후,  사회적 응집성 및 과업 응집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술혁신 성과에 대해 사회적 응집성(β
=-.19, p<.01)은 부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과업 응집성(β
=.18, p<.05)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설 1, 2는 지지되었다(모형 2).

3.5 조절효과 분석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예측변수들은 척도의 전체
평균으로 센터링하였다. 가설 3은 사회적 응집성과 기술
혁신 성과간의 관계에서 팀 창의성 지원 풍토의 정적인 
조절역할이며, 가설 4인 과업 응집성과 기술혁신 성과간
의 관계에서 팀 창의성 지원 풍토의 정적인 조절역할이
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방식에 따라[41], 1단
계에서 기술혁신 성과에 대해 통제변수인 팀 존속기간, 
팀 규모, 팀장 재직기간을 통제한 후, 2단계에서 기술혁
신 성과에 대해 독립변수인 사회적 응집성, 과업 응집성
을 투입한 후, 3단계에서 기술혁신 성과에 대해 팀 창의
성 지원 풍토를 투입한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β=.10)(모형 3). 그리고 4단계에서 기술혁신 성과에 
대해 사회적 응집성과 팀 창의성 지원 풍토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결과,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β=.14, p<.10), 과업 응집성과 팀 창의성 지원 풍토의 상
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
났다(β=.16, p<.05)(모형 4). 따라서 가설 3, 4는 지지되었
다.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기술혁신 성과에 대해 통제변
수,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한 후, 독립변수와 조절변
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증가한 R2값은 
.06(p<.01)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모
형 4). 이는 사회적 응집성, 과업 응집성과 기술혁신 성과
간의 관계에서 팀 창의성 지원 풍토는 유의하게 정적인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팀 창의성 지
원 풍토가 높을수록, 사회적 응집성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약화되는 것으로 도식화되었다. 또
한, 팀 창의성 지원 풍토가 높을수록, 과업 응집성이 기술
혁신 성과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도
식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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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the mean, standard deviations, correlation

Variables Mean S.D. 1 2 3 4 5 6

 1. Team duration

 2. Team size

 3. Team leader’s tenure

 4. Social cohesion

 5. Task cohesion

 6. Climate for creativity support to team

 7. Technological innovation

 40.64

 14.95

 32.91

  5.07

  5.29

  5.00

 13.03

 46.92

 14.48

 37.48

  1.01    

   .82

  1.15

 16.98

 .32
***

 .29***

.01

.02

.08

 .24
***

  

   

-.11

-.05

-.01

 .15*

  .19
**

.05

.16
*

 .13⍏
.15

*

 .42
***

 .33***

-.12
⍏

   

.38***

.12
⍏

 .13
⍏

 N = 205, ⍏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주) Team duration and team leader’s tenure were measured monthly; Team size was the number of team members.

[Table 3] Results of the hypotheses test

Variables
Technological innovation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Control 

variables

 Team duration

 Team size

 Team leader’s tenure

.16*

.16*

 .14
⍏

.17*

 .14⍏
.10

.17*

 .13⍏
.09

.18*

 .12⍏
.08

Independent

variables

 Social cohesion

 Task cohesion

-.19**

.18
*

-.22**

.15
*

-.16*

 .16
*

Moderate

variables
 Climate for creativity support to team .10 .12

Interactive

variables

 Social cohesion×Climate for creativity support to team

 Task cohesion×Climate for creativity support to team

 .14
⍏

.16*

F 6.42
***

5.81
***

5.13
***

5.96
***

R2 .07 .11 .11 .16

F Change 4.55
*

1.64 7.44
**

R2 Change  .04*  .01  .06**

 N = 205, ⍏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Fig. 2] Results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climate for creativity support to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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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팀 응집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팀 응집성의 혼재된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팀 응집성
을 사회적 응집성과 과업 응집성으로 구분하고,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리
고 사회적․과업 응집성과 기술혁신 성과간의 관계에서 
확산적 사고를 강조하는 팀 창의성 지원 풍토의 상황적 
조절역할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기술혁신 성과에 대해 사회적 응집
성은 부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과업 응집성은 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응집성은 집단사고와 
관련이 있고, 과업 응집성은 성과와 관련이 있다는 기존 
주장[2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팀 창의적 지원 풍토는 사회적 응집성과 기술혁신 성
과간의 부적인 관계를 완화시키고, 과업 응집성과 기술 
혁신성과간의 정적인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응집성은 수렴적 사고로 나
타날 수 있으며, 팀 창의적 지원 풍토는 확산적 사고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수렴적 사고와 확
산적 사고의 공존이 혁신적 성과물을 극대화시킬 수 있
다는 기존 주장[3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시사점으로
서, 본 연구는 팀 응집성의 혼재된 효과에 대하여, 팀 응
집성의 다차원적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적․과업 응집성
을 제시하고, 신제품개발팀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성과에 
대해 사회적 응집성의 부적 효과와 과업 응집성의 정적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 
응집성의 부적 효과를 완화시키고, 과업 응집성의 정적 
효과를 강화시키는 상황적 요인으로 팀 창의성 지원 풍
토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는 과업상호의존성, 목표 수용 등이 규명되었는
데, 응집성이 동질성을 강조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
구는 확산적 사고를 조성하는 팀 창의성 지원 풍토에 관
심을 두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서, 본 연구는 신제품개발팀에서 팀 
응집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 사회적 응집성과 과업 응집
성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응집
성들이 기술경쟁력에 미치는 명암을 조명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다. 본 연구는 경영진과 신제품개발팀장에게 기술
혁신 성과를 위하여 사회적 응집성을 낮추고, 과업 응집
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과업 응집성의 기술혁신 성과에 대한 서로 다른 
효과에 대하여, 팀 창의성 지원 풍토로 관리될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활용한 횡단적 연구이므로, 동일방법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
기 위해 기술혁신 성과는 신제품개발팀의 지원 부서에서 
특허 및 특허출원건수를 조사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독
립변수들과 조절변수를 전체집단 평균으로 센터링을 하
였다. 추후 연구에서 종단적 연구와 질적 연구도 고려해
서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은 대기업의 신제품개발팀이다. 대기업 및 중
소기업의 신제품개발팀은 연구원 규모, 경영관리기법 등
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는 대
기업에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신제품개발팀에 일반
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과업 응
집성과 기술혁신 성과간의 관계에서 부정적/긍정적 프로
세스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통해 사회적․과업 응집성에 의한 명확한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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